
비약의 원동력 

 

몇해전 ７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시

였을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양묘장을 돌아보시며 일군들에게 도에서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지난 １년간 양묘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대책함으로써 나무모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은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양묘장건설을 위해 바치신 자신의 로고는 뒤에 두시고 도안의 일군들

과 근로자들의 위훈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이의 과분한 평가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정책관철에서 늘 제일먼저 기치를 

들고나가는 이곳 도당에는 일감을 줄 멋이 있고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아글타글 뛰여다니는 도일군들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싶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도의 경제사업에 절실한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조국의 발전과 비약의 원동력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의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이 이 기치를 높이 들고 이곳 사람들처럼 

이악하게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로서의 영예와 긍

지를 끝없이 빛내여나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다. 

 


